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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생명윤리법 헌법소원 추진
생명윤리협의회, 배아의 연구목적 사용은 위헌 … 의사만 사용해야

2005년부터 발효된 생명윤리법에 대해 국내 일부 법학자와 의사들이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.

생명윤리운동협의회(공동의장 강재성 고대의대 교수ㆍ김일수 고대법대 교수ㆍ김삼환 목사)에 따르면, 협의회

는 2005년 발효된 <생명윤리법>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최근 협의회에 태스크포스(전담)팀을 구성했

다.

협의회는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, 낙태반대운동연합, 누가의사회,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등 20여개 종교ㆍ

의료단체로 구성돼 있다.

공동의장인 김일수 교수는 “현행 생명윤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잉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

한 데 있으나, 배아는 엄연한 생명체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연구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

대한 헌법정신을 위배 한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강재성 교수(산부인과)는 “모든 의사들은 수정된 이후 시점부터 하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교육받

아왔고 그것이 정답으로 의사가 아닌 동물학자들에 의해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아를 윤리의식 

없이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”라고 지적했다.

앞서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위원인 이창  신부도 최근 생명윤리법의 잉여배아 사용문제에 대해 

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.

생명윤리운동협의회 조덕제 변호사는 “협의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헌법소원이 현실적

인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나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”고 말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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